
스마트 폰으로 뭐하세요? 

 

코비드 확진자에 노출된 분들뿐 아니라 확진자들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으니 안심하시길 

바랍니다. 한 주를 건너뛴 현장예배, 그 사이 약간의 낯설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새로

운 일상의 현장예배로 거의 자리를 잡았습니다. 어쨌든 이번 경험을 통해 더 주의를 기울

이게 되었습니다. 마스크를 쓰는 일과 거리두기, 제한된 외출 등입니다. 초기 코비드 사태 

앞에 당황했던 상반된 경험들과 비슷합니다. 과도하게 반응하는 분들과 덤덤하게 생각하

는 분들 사이에서 우리의 대처는 나보다 다른 이들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이지요.  

 

소문이 참 빠르더군요. 그래서 인사를 많이 받았습니다. 양해를 구할 것은 연락을 주셨는

데 제가 전화를 받지 못했거나 리턴콜을 드리지 못한 경우에 대해 매우 죄송합니다. 2개월

전 쯤, 전화기를 매우 작은 것으로 바꾸었는데 문제가 있더군요. 원래 본당 건물에서는 수

신율이 떨어졌기에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. 그런데 교회당 밖에서도 제 기능을 하지 못

했습니다. 전화벨이 울리지 않고 바로 보이스 메일로 넘어가거나 아예 미스콜이 남아 있

지 않은 경우도 있었지요. 좀 버티려고 했는데 민폐라는 생각에 전화기를 다시 바꾸었습

니다.  

 

그동안 대체로 무거운 폰을 사용해 왔었습니다. PDA 폰부터 시작해서 얼마 전까지만 해

도 크기와 무게가 꽤 나가는 스마트폰을 사용했는데 부작용이 많았습니다. 편리했지만 한 

손으로 작동하다보니 손목과 엄지에 지속적인 무리가 갔지요. 무엇보다 스마트폰 하나로 

모든 업무를 하다보니 마치 제 신체의 일부처럼, 한 손에 폰을 붙이고 살았습니다. 실제 

전화보다 GPS, 유튜브, 이메일, 문자, 카톡, 은행업무, 녹음, 녹화, 사진 등에 사용하다보

니 눈도 더 침침해졌습니다. 단순한 삶을 시도했는데 두 달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네요. 

전화주세요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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